
선교 소식 No.6 (17th Jul. 2018)  

쭘립쑤어,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딸들의 웃음이 예뻐 대문 사진으로 올립니다. 근래 찍은 사진 중에 제일 잘 나왔네요. (자화자찬 ㅋㅋ)  

 

  
 

    아침체조 시간. 발에 깁스한 라도는 앉아있음.                   교복을 말려주는 볕과 바람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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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한시간 성경을 읽고 낭독하는데, 돌아가면서 읽고 있지요. 가급적이면 발음이 분명하고 목소리가 큰 아이들을 

낭독자로 시킵니다. 음... 평소에 그렇게 잘 도와주고 상냥하고 문제가 없는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눈길이 잘 안가는 

아이가 있었지요. 알아서 잘 하니까요. 그런데 어느날 뾰루퉁 해지더니 어느날부터는 저를 슬슬 피합니다. 도대체 쟤가 

왜 그럴까 계속 고민하던 중에 성경낭독을 안 시켜서 그렇다는 생각을 확 주십니다. 맞네요. 걔는 목소리가 작고 발음도 

제 귀에는 선명하게 들리지 않아서, 계속 낭독하겠다고 손을 들었는데, 제가 계속 배제했었죠.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나도 사랑해 달라'는 요구를 보게 됐죠. 말하지 않는데 알아 들어야 하니, 아비 노릇이 참 쉽지 

않습니다. 미안타, 이 녀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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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도움이 되는 놀이, 뭐 없을까 찾다가 루빅스 큐브로 

정했습니다. 몇번 맞추는 걸 보여줬더니 애들이 

모이더군요.  사서 나눠 줬습니다. 그리고 두 주 후에 큐브 

맞추기 대회를 할테니까 두주동안 잘들 연구해봐라 

했더니, 유투브에서 좀 찾아 보는가 싶었는데, 다른 데로 

빠지기 일쑤라, 결국 직접 가르치게 됐네요. 일주일 

지나서 큰 애들 중에 서너명이 마스터 했는데, 어느날 

막내 둘이서 맞췄다고 들고 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맞춘 걸 들고 왔겠거니 하고, 꼴밤을 줘서 큐브 섞어 돌려 

보냈습니다. 이게 막내들이 할 수 있는게 아니라고 생각했죠.  근데 한시간 정도 후에 또 둘이 맞춰 갖고 왔더군요. 

거짓말이 아니고, 자기들이 했다는 겁니다. 너무 기특해서 '내 앞에서 다시 해봐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억지로 

뜯어 빼더니 색깔 맞는 곳에 끼워 조립합니다. 그 것도 

한꺼번에 다 분해하면 조립이 어려우니까 조금씩 

뜯어서 조립합니다. 자기들 손으로 하긴 했네요. ㅋㅋ... 

일일이 눈으로 손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이 곳은 

캄보디아입니다.  

 

큐브 맞추는 척하는 홍과 테잇 (사진 위) 

      큐브 조립하는 막내들. 그럼 그렇지.ㅋㅋ(사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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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시골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골이라 이 곳 아이들은 문화생활이 별로 없는 편이랍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 영화를 한 

편씩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그걸 못 할 때도 가끔 생깁니다. 그리고 어쩌다 월요일에 프놈펜에 일 보러 가면, 돌아올 

때는 저녁 예배 시간에 대려고 좀 급히 오게 되지요. 트레픽에 따라 2 시간에서 2 시간 30 분 정도 걸립니다. (편도) 

가까스로 시간에 맞춰 도착했는데, 하루동안 좀 다친 녀석들은 다친 상처들 들이대고, 소독하고 약 발라주는 와중에, 



몇몇 애들은 어제 영화 안 보여 줬으니까 오늘 영화 보여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러면 '아... 나는 예배시간에 대느라고 

급히 왔는데, 얘들은 예배에 마음이 전혀 없구나' 하는 생각에 실망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거 보려고 일주일 

기다리는 얘들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다른 곳에 가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까? 으휴... 그래 

영화나 봐라. 하고 틀어주려는데 프로젝터가 말을 안 듣습니다. 기계는 계속 말을 안 듣고, 몇 번 다시 시도하는 중에, 

'이렇게 영화나 틀어주려고 내가 급히 왔나? 내 모습이 백성에게 떠 밀려서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 같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듭니다. 그리고 프로젝터도 계속 말을 안 들으니 그걸 핑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리다보니 애들이 

예배에 또 잘 집중합니다. 리더는 참 외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다는 무리를 이끌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야 하네요.  짧은 한마디로 저를 깨우치시는 성령님이 참된 리더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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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탭 중의 한명(스레이벧)이 모친 상을 당해서 

다녀왔습니다. 몇 일 전에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하더니 여기 저기 병원을 그간 다니시던 중에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가셨네요.  

이 딸의 마음을 위로하소서...  

캄보디아도 부조를 얼마 해야 하는 건가 싶어서 

선배 선교사님들께 물어보니 액수보다 기록을 잘 

남겨 놓아야 한다고 조언을 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여러번 돌아가신다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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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옴 아티탄 찌어뭐이 크니어 សូមអធិǒ្ឋ នជមួយគន ។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일주일의 많은 시간을 설교 준비하는데 씁니다. 노트를 작성하고, 이 동네 정서에 맞게 번역하고, ppt 를 만들고...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여전히 무겁고, 그러나 거룩한, 할 일입니다. 매 주일의 설교가, 듣는 이들의 심령에 

영원한 복음과 그리스도를 꽂는 설교 되게 하소서.   

-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원칙을 지키되, 조금 더 필요한 아이들은, 더 사랑해 줄 수 있게 하소서. 

귀도 열려야 하고, 입도 열려야 합니다. 선교사나 여기 애들이나 서로 얼마나 눈치가 늘었는지... 척하면 아는 사이가 

되고 있긴 한데, 꼭 필요한 말만 하는 단계를 넘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업그레이드가 있게 하소서.  

 

 

캄보디아 깜뽕짬 고아원에서 

존경과 사랑으로 

정종찬(성실, 하준, 민준, 하임) 선교사 드림  


